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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시간으로 계절을 바꾸어 주시는데, 한국은 더위가 지나고 태풍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추석 명절 맞이로 분주함 속에서도 주의 평강으로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소식을 전합니다. 
   8월에 보낸 기도제목들의 결과들입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재충전 받을 수 있는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여러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에 주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식경연대회도 본선도 비빔밥을 주제로 잘 마쳤습니다.  문화원에서 수강했던 적이 있는 3명의 참가자들이 수상을 했는데, 흡족하지는 않지만 타지방에서나 왔거나 인터넷에서 배웠던 참가자들과 확연한 실력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시외곽의 세미나 했던 대학의 조리학과 학생이 1등을 했는데, 이 땅의 조리학과를 통해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A국의 자매는 약 1개월의 일정을 같이 보내고 오늘 귀국합니다. 저녁마다 함께 시편을 읽고 기도하고 여행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발의 엄지발가락 쪽 뼈가 튀어나오고 아파서 수술도하고 직장을 사직했는데, 이후에 주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래전 자매가 예수 믿고 행16:31로 기도했는데,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은 주일모임에 한 동안 참석했는데, 교회의 핍박과 사역자들의 비자발적 입국과 이동, 불신자와 결혼 등등으로 믿음 생활에서 떠났는데, V자매가 장녀로서 동생들 가정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혼인 45살의 V 자매를 향한 주의 뜻과 계획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모아진 자동차 구입 후원금으로 오늘 차량 구입을 대금을 지불하러 갑니다. 이곳에서는 수입차량이라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세금으로 한국과 가격을 비교할 수 없지만 엘란트라(한국의 아반떼?)로 불리는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지불하는 재정이라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저의 25년 사역의 선물로 받습니다. 보험과 등록, 남은 일들과 자동차가 선한 도구로 복음의 통로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땅의 영혼들을 기억해 주세요. 
 H 부인 가정과 결혼한 첫째딸과 2명의 딸들, 한식 교사 U부인과 딸, N의 가정, 예전 이웃 S부인 가정, 현재 이웃인 윗집의 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않고 계속적으로 이들과 교제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이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구원에 관한 이유를 질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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